
S K 압수수색은 재벌개혁 시작!
참여연대 , JP모건과의 이면계약 고발 … 검찰 전격조사 극히 이례적

서울지방검찰청이 2003년 2월17일 SK그룹 사무실에 대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SK는 물

론 재계 전체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재벌그룹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17일 오전 서울역 앞에 위치한 SK C&C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오후에는 종로구 서

린동 SK그룹 본사 33층에 위치한 구조조정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0여명의 검찰 수사관들은 관련 장부

를 뒤지고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 채 혐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벌였다.

SK는 일단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검찰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들이닥친데

대해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최태원 SK회장과 손길승 그룹회장이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상태인 만큼 언젠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들이닥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SK그룹의 일부 재무담당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을

직접 조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 유승렬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은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를 동원

해 미국계 금융회사인 JP모건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SK증권 주식을 2중 거래한 혐의로 2003년 1월8일 참여연

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SK그룹의 전격적인 조사에 대해 재계는 검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청사로 부르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

하지 않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

지표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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